
P VC가격 "천정부지"
VCM 급등으로 9 0만원 육박 … 가공기업 도산 위기

국내 PVC시장이원료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VC시장은 최근 국제적인 VCM 등 중간원료의 가격급등으로 PVC레진

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5년4월 현재 VCM 가격은 동남아시장에서 톤당 8 0 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PVC는 1 1 0 0달러대를

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또 VC M의 국제적인 공급이 타이트해 PVC레진 가격의

강세는 상반기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

가적인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같은 현상은 국내시장에도 이어져 9 4년말까지 공시가격

이 톤당 7 9만원이던 것이 지난 3월 8 2만5 0 0 0원으로 인상

됐다. 

국내 PVC시장은 내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수출이 호황을

누리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가격의 격차로 인해 국내 생산

기업들이 수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.

현재 국내 PVC시장은 사실상 공시가격이 무시되고 있으

며 대부분의 가공기업들이 8 5∼9 0만원에 구입하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이같이 공급기업의 요구에 따라 극히 임의적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

다 공개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편, 국내 PVC시장이 공급부족현상을 보임에 따라 가공기업들은 고가와 원료난을 겪는 등 어려움

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VC가공기업들은 현금지불로도 원료구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, 제품

판매대금의 회수 지연, 자금난, 덕산그룹 부도 이후 늘어나고 있는 시공기업의 부도 및 건설경기 위

축 등으로 극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.

PVC파이프업계의 경우, 94년초까지 8 0여개 기업이 생산을 했으나 9 4년말 6 0여개 기업, 95년4월

현재 3 0여개 기업만이 생산을 하고 있는 등 그동안 부도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또 PVC파이프 생산기업중 80%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5 0 %

미만의 최소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.

PVC레진이 고가와 물량부족을 나타냄에 따라 국내 PVC가공산업이 위축돼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

질 우려마저 낳고 있어, LG화학과 한화종합화학 등 PVC레진 공급기업들이 추가적인 가격인상은

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그러나 중간원료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경우 가격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.

앞으로 국내 PVC가격이 9 0만원선을 넘어설 경우, PVC가공기업의도산은 물론 시장전체가 크게 위

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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